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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우대 연령 기준
상향 추진 

한국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

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. 소득보장과 

일자리,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

을 감안해 재조정한다.

지난 27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

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

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

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

크포스(TF)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.

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

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. 평균수명 연장과 건

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

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

다는 것이다. 이는 결국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

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다.

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

연령의 기준은 70~74세가 59.4%로 가장 많았다. 75~79

세는 14.8%, 69세 이하는 13.8%였다. 이런 인식으로 미

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

성이 흘러나온다.

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

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
노인 대상의 소득보장·노후생활 지원, 일자리 등 사

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

했다.

의료보장·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

의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. 연령보다는 건강 상

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, 필요한 사람에

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.

작년 한국 출산율0.92명 … OECD 유일 1명 이하

대기업-중소기업 대졸 신입 연봉 큰 격차

작년 국내 출생아 수가 사상 

최저치를 기록했다. 올해는 출

생아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

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지난 26일‘한국경제’에 따

르면 통계청은 이날 이 같은 내

용의 2019년 출생통계와 6월 

인구동향을 발표했다.

작년 출생아 수는 30만2,700

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4%(2

만4,100명) 감소했다. 1970년 

출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. 작년 합계출산

율 역시 사상 최저치인 0.92명으로 집계됐다. 전년보다 

6%(0.06명) 줄었다.

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

대기업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이 평균 4,130만 원으

로 조사됐다. 중소기업과의 연봉 격차는 1,330만 원에 

달했다.

지난 27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이날 올

해 대졸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771개 기업을 대상으

로‘2020년 4년대졸 신입직 초임’을 조사한 결과, 이같

이 나타났다고 밝혔다.

려갈 것으로 예상된다. 올 상

반기(1~6월) 출생아 수는 14

만2,663명으로 전년 같은 기

간(15만8,425명)과 비교할 때 

9.9% 급감했다. 

한국은 2018년까지 6년 연

속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

율 꼴찌를 기록했다. 2018년 기

준 OECD 37개국의 평균 합

계출산율은 1.63명이며 한국

의 합계출산율은 0.98명이다. 

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

이 1명을 넘지 못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.  

한국의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

가 이어져,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

실시되고 있다.

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지난해(4,110만 원) 대비 0.5% 

인상됐다.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2,800만 

원으로, 동일기업의 지난해 대졸 신입 초임(2,790만 원) 

대비 0.4% 인상됐다. 

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공기업보다 높았다. 올해 공

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3,810만 원으로 대기업과 

평균 32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. 대기업 연봉을 기준

(100%)으로 본다면,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대기업의 

92%,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8%에 그치는 큰 연봉 격

차를 보이고 있다.

신입 초임은 국내 4년대 졸업을 기준으로 기본상여

금 포함, 인센티브 비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했고, 대기업 

147개사, 중소기업 588개사가 참여했다. 공기업 36개사

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공시자료(알리오 공시/예산편

성 기준)를 토대로 했다.

조사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올해 8월19~21일, 중소기

업 8월13~25일이고, 공기업은 알리오 공시자료를 참고

했다.

지금 서울에서는

▲ 중기 대졸 신입 사원 연봉은 대기업 대비 68%에 불과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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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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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경로우대 기준 연령이 70세 안팎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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